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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사 나의 사랑하는 가정국에게.

안녕. 나의 신부들아. 안녕.

오늘 정녕 기쁜 맘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왔노라.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신부들이 많이들 모였구나. 열심히 하니 좋지? 나와 열심히 뛰는 것이 
행복인 것이야.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서로의 손을 붙잡고 더 서로를 의지하며 뛰자. 비상하자.

열심히 뛰어보니 너희 젊은 날이 떠오르지? 젊은 날 미련도 후회도 없이 선생을 바라보고 네 청춘 다 바
쳐 이 역사 따라오던 것이 생각나지? 그래. 그 때처럼 하는 것이다. 품안의 자식으로 세상도 모두 끊어버
리게 하고 오직 선생안에서 키워 나의 창조목적을 이뤄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린 귀하고 귀한 너희들. 내가 
정말 오랜만에 너희를 칭찬하고 싶다. 잘했다. 인생의 꽃피는 그 때 정말 나와 선생을 잘 따라왔다.

그럼 지금은 꽃이 졌냐고? 육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신혼골수를 쪼개 중심을 보는 여호와요, 
주 예수니라. 너희가 너희 중심인 나 예수를 잃고 방황하고 너를 중심삼고 가타부타 말하고 싸울 땐 정말 
‘나의 꽃은 어디로 갔나’할 정도로 지는 꽃이였지.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듯 너희 영혼의 꽃도 이 재림 때
에 소생하였도다. 아- 아- 진정 찬란하고도 아름답도다.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 젊음의 날처럼 우리 뛰어보자. 너 더 할 수 있잖아. 내가 너를 더 쓰고 싶다. 너
희 중심에 누가 있는지 점검해보아라. 정녕 나 예수가 있더냐? 그럼 뛰고 달리자.

너희는 섭리사의 허리다. 너희는 섭리사의 중추다.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같이 뛰
어보자. 선생에게 도움 되고 싶지? 나와 하나되고 형제와 하나되어 선생주는 말씀 방향삼고 뛰자. 전도하
자.

너희 다 전도할 수 있다. 중고등부, 캠퍼스, 장년부 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내 마지막 역사,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가정국이여.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라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싶구나.

내 사랑하는 애인이여. 정녕 첫사랑을 회복하라.

선생 하나 믿고 모든 것 버리고 따라온 너희들, 잘했다. 진정 잘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
금도 선생통해 나를 배우고 믿고 따르지 않더냐. 혼란스러운거 모두 말씀따라 정비하라. 한 사람도 낙오되
선 안 된다. 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기를 원해 나 전지전능한 구주 예수가 오늘도 이 지상 내려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를 전도하라. 은하수 온전히 교육시켜라. 네 옆 청춘바쳐 열심히 뛴 가정국 친구를 재림에 때를 맞춰 전
도하라. 가족전도하라. 신입생 전도하라.

할 수 있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생이 너희를 사랑하니 할 수 있도다. 진정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되어 해보자. 너희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 잘해.

영, 육 그동안 못한 것 다 해. 십일조 안 했던 것 잊지말고 하고, 형제와 거리낌 있는 것 풀고, 내 반석위
에 굳건히 올라와 나와 내 아버지를 찬양하라.

진정 마지막이니라.

사랑한다.

진정 내가 너희의 근본된 신랑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가정에 최우선임을 기억하고 최우선으로 모시어
라. 아니면 그 가정이 창조목적 하늘 뜻으로 맺어졌어도 아무런 뜻이 없느니라. 진정 너희가 갈 방향은 나 
구주 예수니라.

사랑한다. 사랑하니 부족한 자 통해 권면한다. 마음에 새겨들어라. 사랑한다.

안녕.


